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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※ 접수번호란은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. 접수번호 17-1

촬 영 장 소 충남 서천

제  목 볏짚 내일을 품다   대상

사     진

시
가진 것 아낌없이 내어 주더니
떠나기 전 거대한 알까지 낳아 

부활 꿈꾸고 있는 들녘



   ※ 접수번호란은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. 접수번호 56-3

촬영장소 화성시

제  목 예행 연습   최우수1

사     진

시

농번기가 되면

고사리손이라도 필요하지요

그날을 위해

열심히

연습중입니다



   접수번호 4-1

촬영장소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771-3번지

제  목 아버지의 길      최우수 2

사     진

시

아버지의 발목이 수천 번 쓸려야 만들어지고
아버지의 손이 아흔아홉 번 닿아야 비로소 

보이는 길
주름진 아버지의 미간에서 뿌듯함을 읽는다



   ※ 접수번호란은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. 접수번호 7-2

촬영장소 담양군 대전면

제  목 입추(立秋)   우수1

사     진

시

드넓은 벌판의 투우사 허수아비가

빨간 천을 휘두르며

노랗게 익은 벼들을 다스린다

그렇게 가을이 시작됐다



   ※ 접수번호란은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. 접수번호 31-1

촬영장소 충남 홍성군 결성면 교항리

제  목 자식 농사   우수2

사     진

시

밑거름이 넉넉한 땅은 수확도 많지

자식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

평생을 땅처럼 엎드려 사신 부모님



   ※ 접수번호란은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. 접수번호 51-1

촬영장소 상주시 외서면

제  목 모집  우수3

사     진

시

유능한 경영주를 찾습니다

출퇴근은 자유, 겨울은 방학
파종과 갈무리는 기계가 해요

되로 뿌리면 섬으로 채워주는 
자연 속 쌀 공장입니다



   ※ 접수번호란은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. 접수번호 93-1

촬영장소 경기도 양주시

제  목 아버지  장려1

사     진

시

     쉴 짬이 있간디
     꽃도 다 때가 있응게
     싸게싸게 댕겨야 식구들 멕여 살리지
     어린것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
     안 먹어도 배부르구만 



   ※ 접수번호란은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. 접수번호 75-2

촬영장소 경남 함양

제  목 흙의 선물   장려2

사     진

시

결코 노다지는 아니야

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없어

 땀 흘린 만큼 되돌려주는 

정직한 흙의 선물일 뿐



   ※ 접수번호란은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. 접수번호 5-2

촬영장소 태화강국가정원 

제  목 너는, 씨앗  장려3

사     진

시

토종아, 잊으면 안 돼

네가 가장 중요하고
네가 가장 귀하다는 걸



   ※ 접수번호란은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. 접수번호 12-1

촬영장소 안동 산림과학박물관 앞

제  목 달콤한 맛   장려4

사     진

시

내 동생이 보면 엄청 크고 달콤한 마시멜로
우리 할아버지가 보면 달콤한 쌀을 키우고 남은 볏짚
할아버지네 소가 보면 달콤한 여물로 가득 찬 통조림
수확이 끝난 빈 들녘 달콤한 가을



   ※ 접수번호란은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. 접수번호 22-1

촬영장소 경남 창녕군 남지읍

제  목 서시 序詩   장려5

사     진

시

뿌리내릴 한 줌 흙만 있으면

척박함 밀어내고 줄기차게 뻗어나갔습니다

아름드리 꿈 오늘도 밑거름 내고 있습니다.



   ※ 접수번호란은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. 접수번호 110-3

촬영장소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266-3

제  목 공생  장려6

사     진

시

 푸른 갑옷의 날렵한 파수꾼

 이리 폴짝 저리 폴짝 바쁘다 바빠

 너만 있으면 농부 좋고 버섯 좋고

 이곳은 언제나 청정지대



   ※ 접수번호란은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. 접수번호 97-2

촬영장소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

제  목 초록의 노래  장려7

사     진

시

 초록의 노래가 들려온다.

 바람의 반주에 맞추어

 알알이 모여 일렁인다.

 이토록 짙은 화음을 본 적 있는가?


